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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모 구축을 위한 의사결심조건의 데이터 모델링 방안

A Methodology of Decision Making Condition-based Data Modeling for 
Constructing AI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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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심 지원체계인 전장관리체계의 지능화를 위해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처럼 보고 식별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되거나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데 비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이후 인간 인지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 의사 결심 판단을 구현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예제를 

아직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도착을 원했던 회의실에 인간을 대신해 에이전트가 오기는 했지만 판단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 

주어야 할 임무인 예컨대, 가격 정책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지휘관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예컨대, 역습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군 지휘 통제의 현상과 현안을 고찰하였고, 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기계참

모의 조언이 가능하게하기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 지휘통제 체계를 변경시킬 방안으로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

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방안에 대해 기계가 하는 의사결정의 한 예시로써 의사결정 트리 방법론을 적용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AI 상황 판단 참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지휘통제, 의사결심, 인공지능시스템, C4I, 기계학습 및 훈련

ABSTRACT

this paper, a data modeling method based on decision-making conditions is proposed for making combat and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s to be intelligent, which are also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 picture of a robot seeing and 

perceiving like humans and arriving a point it wanted can be understood and be felt in body. However, we can't find an 

example of implementing a decision-mak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human cognitive action. Although the 

agent arrives at a designated office instead of human, it doesn't support a decision of whether raising the market price is 

appropriate or doing a counter-attack is smart. After we reviewed a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in control & command of 

military, in order to collect a big data for making a machine staff's advice to be possible, we propose a data modeling 

prototype based on decision-making conditions as a method to change a current control & command system. In addition, a 

decision-making tree method is applied as an example of the decision making that the reformed control & command system 

equipped with the proposed data modeling will do. This paper can contribute in giving us an insight of how a future AI 

decision-making staff approaches to us.

☞ keyword : Command&Control, Decision-Mak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C4I, Machine Learning & Training

1. 서   론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는 지능형 지휘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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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후반기

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

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

일 등 4차 혁명을 촉발시키는 핵심 역량 기술을 전 산업

에 파급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방부도 이러한 

정부의 혁명적 노력의 결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다다르고자 무인화와 지능화 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

정하였다. 무인 지능화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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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인데, 국방 전투 도메인에서 지휘관 참모의 의사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의사결심 지원체계인 전장관리체계의 지능화를 위

해서는 먼저 데이터 축적 체계가 필요한데, 하나의 방안

인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무수한 정의와 설명이 있는데, 

대체로 연구자들[1-2]은 사람의 언행을 이해하고 인간을 

대신해 어떠한 과업을 해주는 에이전트라는 개념[3]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에이전트에 기초한 인공지능 정의 개념도

(Figure 1) Architecture of Agent-based A.I. 

Definition

국방의 전투 프로세스도 감시-의사결정-타격의 3-layer 

프로세스를 설정해 놓고 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유기체적 정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입력에 해당하는 인지와 출력에 해당하는 행동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상용화가 멀지 않은 것이 자율주

행차[4]라고 하겠다. 또한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건물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차 요원 앞에서 멈춰서, 그들이 

내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도록 도와줘야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기[5-6]가 없는 건물이 오

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점에 와 있다. 카메라 등을 통

한 인식 기술 즉 인공지능 3요소 중 입력 부분은 실생활

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7-8]

의 적용 및 SLAM[9-10] 기술 등으로 인공지능 3요소 중 

행동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목적지로 자유자재로 이동

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 

인간처럼 보고 식별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되거나 실생활

에서 체감하고 있는 중인데 비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이후 인간 인지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 의사 결심 

판단을 구현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예제를 아직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15-17]에서 인공지능을 

국방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해 오고 

있다. 챗봇을 이용해 지휘통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든가, 

에이전트의 개념을 군 지휘통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 그러나 역습과 같이 전투의 최 말단 단위 기능

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부분이 미흡하여 의사결정 방안

의 제시가 부족하다. 도착을 원했던 회의실에 인간을 대

신해 에이전트가 오기는 했지만 판단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 주어야 할 임무인 예컨대, 가격 정책을 올릴 것인지 내

릴 것인지, 지휘관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예컨대, 역습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사운을 결정하는 판단이라는 것과, 그 판단이라는 것이 

한번 내려지면 시간의 흐름에 의해 다시는 되돌릴 수 없

다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계가 내리

는 판단 특히 그 판단이 내 운명을 판가름하는 경우이기

에, 내 운명의 판단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느냐에 아직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유기체적 3요소 중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는 미더워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의 핵심 기술의 완성도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렇다

면 됨됨이가 된 어린 기계 학생이 보고 배워나갈 결심·판

단 과목에 대한 선행 학습 여건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즉, 기계가 그러한 행위를 보고 학습할만한 결심과 판단

의 인지 영역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해 주는 것

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한 시급한 과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남은 한 요소인 인지 과정(Cognition)에 대해서 

획기적인 시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는 인지과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판단과는 다

소 차별점은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과 그에 대한 추천이

라는 도메인에서 다수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도메인에

서는 인간 데이터의 확보가 다소 용이하기에 아마존, 구

글, 네이버 등 IT 선두 기업 [11-12] 등에서 소비자 상담 

혹은 웹 사이트에서의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의 축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선택과 추천

에 대한 인간 인지 과정을 학습해 기계 인지를 실현하여 

진정한 에이전트의 완성을 이루고자 각 기업은 사운을 

걸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그러한 기계 인지를 달성할 좋은 도

메인 중의 하나가 국방 분야라고 전제한다. 벌어지지 말

아야만 하는 전투, 그러하도록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에 일단 발생하면 승리

를 반드시 이뤄 내야하는 것이 바로 전투이다. 따라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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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다른 민간 분야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특징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절체절명의 죽음을 각오

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전 

같은 상황을 가상하여 인간이 원하는 만큼의 실제 지휘 

통제 연습이 가능한 도메인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 판단

과 결심을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축적이 현재

의 체계 등에 변화의 노력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군 지휘 통제의 현상과 현안을 고찰하

고, 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기계참모의 조언이 가

능하게하기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 지휘통제 체계를 변경시킬 방안으로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방

안에 대해 기계가 하는 의사결정의 한 예시로써 의사결

정 트리 방법론을 적용해 본다. 이를 통해 향후 AI 상황 

판단 참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자 한다. 2장에서는 군 지휘통제체계의 현 

상황 및 현안, 3장에서는 이전 연구의 문헌분석, 4장은 의

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모델링 방안, 5장은 의사결

정 학습모형 적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마지막 6장에서

는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군 의사결졍 지휘통제 현 상황 및 현안

과거 전쟁의 모습과 현대전의 모습에는 매우 큰 차이

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적과 접적하여 병력과 장비의 우

위를 바탕으로 선형적으로 밀고 밀리면서 물리적인 파괴

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현대는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으면서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동시 병렬적으로 진

행된다. 특히 민간인의 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도화

된 무기체계를 통해 정밀 타격이라는 개념이 IT 기술의 

바탕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은 전자화된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더욱 가속화 되고 있

는데, 이것을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조되

는 무기 요소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Sensor-shooter 체계로 불리기도 했는데, 최근 육군은 육군

의 미래 전략 무기를 아미타이거4.0체계로 개념화 하였다. 

아미타이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 하에서 6

대 전장기능을 하나로 묶은 유기체의 개념적 무기이다. 

이 유기체적 무기가 성능을 잘 발휘하여 성공하느냐의 

핵심은 아미타이거에 속해 있는 현재의 무기체계가 얼마

나 무인 지능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공

지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림 2) 아미타이거 4.0 개념도

(Figure 2) Overview of Army Tiger 4.0

군의 무기체계가 고도화되고 첨단화됨에 따라 무기시

스템의 운용과 지원을 위해서 컴퓨터는 군의 시스템에도 

매우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왔다.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

을 크게 나누면 전장관리체계와 자원관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원관리체계는 인사, 군수, 동원 등의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전장관리 체계는 전투 수행 제대별로 

ATCIS, KJICS, Centrix-K, BTCS 등의 체계로 나누어진다. 

아미타이거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러한 전장관

리 체계들과 전략 자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상호 

연동되어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기인 것이다. 이들 체계는 

그동안 공중, 해상, 지상의 원거리의 전장 상황을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가시화해 주었고, 전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를 해 온 성과는 군의 정보체계

의 발전은 물론 미래 첨단군 완성의 초석이 되었다. 

전장 6대 기능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으나, 특

히 다른 기능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휘관의 지휘 판단

에 해당하는 지휘 통제는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것

을 컴퓨터 기술로 통합적으로 구현한 것이 C4I 체계이다.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전장관리 C4I 체계를 미래전에 부

합하도록 지능화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향후 

지능화가 적용된 새로운 체계의 양산이 필요할 것이다. 

아미타이거체계의 구성에서 지휘 통제 기능에 대한 군

의 방향은 타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

닝, 기계학습 등의 적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영리한 기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지휘 통제는 교

범 지식인 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지휘관과 참모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교리를 학습하게 되지만 모

든 교리를 항상 올바르게 적용하기란 실수를 내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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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 훈련 하

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리에 대해 의사결심 조건표를 활

용하여 지휘 및 통제를 훈련 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새

로운 C4I체계는 의사결심 조건표의 값을 산출해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리 데이터에서 필요한 제원들을 정제해 내고 

산출되는 빅데이터와 함께 전부를 수집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방법론 등을 통해 체계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머신 러닝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

을 활용해 지휘관 참모의 지휘결심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교리

를 수정 보완 할 수도 있게 된다.

3. 이전 연구 분석

지휘통제의 지능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이전 연구

[13-14]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AI 참모 구축에 필요한 요

소를 식별하도록 한다. 연구[13]에서의 가장 큰 기여점으

로는 지능형 AI참모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결해야할 

프로토타입을 식별해 낸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시스템은 Assisted Decision-Maker(ADM)의 구현이다. 이

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Automatic Retrival System(ARS)

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3) Automatic Retrieval System 프로토타입 아키텍처

(Figure 3) Architecture of Automatics Retrieval 

System Prototype

위와 같은 1단계 선결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ADM이 

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축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재인 결심조건표를 식별하였다. 

이러한 지휘 통제의 과정과 그에 사용되는 기재는 절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휘관과 참모의 판단 오류가 발

생가능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

능형 지휘통제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지

휘관의 판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계 참모의 존재는 매

우 유의미하게 된다. ADM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성숙은 무르익었지만 이것이 되기 위한 ARS의 필요성은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

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14]는 지휘통제 체계의 지능화를 달성하는 하나

의 방법론으로 의사결정트리 기법을 제시하였다. 가상의 

예시 데이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사격지휘통제 

체계인 BTCS를 선정해 이것의 지능화 방안을 논의 하였다. 

(그림 4) 사격전술지휘의 과정의 개념도

(Figure 4) Architecture of Fire Direction 
Command process

타격체계의 핵심 지휘자가 전포대장인데, 이들은 군의 

전투 3-layer 프로세스인 감시-판단-타격의 지휘통제 의사

결정 계선의 최종 종결자인 것이다. 이들이 사격지휘시 

결정해 선정할 내용으로 탄종과 발수를 식별하였다. 탄종

과 발수의 선정에서 사용되는 교범 지식의 특성도 식별

하였다. 이러한 매뉴얼에 의한 인간의 판단은 직관에 의

해 이루어짐을 고찰해 의사결정 트리의 적용이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의사결정 트리 제작에 스택 기

법을 적용하여 상용화된 의사결정 트리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휘통제 체계가 군에서는 전장 기

능을 종합하는 중추 신경으로서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식별해 주었다. 따라서 무인 지능화의 국방 완수와 4차혁

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인간 인지 과정에 집중할 시점

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교리상의 판단이 직관에 의

해 진행된다는 점과 그에 따라 유의미한 기계학습 방법

론을 제시한 것,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필요성 역설에 비

해, 그 축적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실체

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장에서 그러한 접근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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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4.1 데이터 모델링 제안

전투의 현장은 생사를 가르는 참혹함을 전제로 아비귀

환과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지휘통제를 올바르게 실수 없이 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

으로 의사결심 조건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종종 맞닥트리게 되는 상황 중의 하나가 역습에 대한 결

심이다. 다음은 역습에 대한 결심 조건표의 예시이다. 본 

논문의 역습 예시에 대한 모델링 방안은 전투의 다른 6대 

기능의 많은 기능에도 적용가능하다. 대부분의 교범 교리

의 구조는 X1 와 X2 등을 고려하여 Y를 결정한다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지휘자 및 참모가 사용

하는 의사결심 조건표도 교리의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조적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역습 의사결심 조건표 예시

(Figure 5) Sample of Decision-making Condition 
List for Counter-Attack

예비대의 전투력, 저지부대의 전투력, 적 화력지원수

단의 전투력, 기동로의 확보여부를 조건으로 지휘관이 판

단하게 된다. 이처럼 수많은 각 교리에 대한 모든 의사결

정의 조건들을 그것도 위기의 순간에 인간 참모의 참모 

조언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장관리체계의 미래의 모습은 지능화가 핵심이고 그 지

능화 내용의 핵심에는 교리에 대한 의사결심을 기계가 

지원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교리에 대한 의사결심 조건표 수집

○의사결심 조건표의 조건을 독립변수로 분류

○각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생성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웹 폼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검색용 카달로그 작성

○데이터베이스 연산 및 독립변수 연산의 PHP 코딩

4.2 모델링 프로토타입 구현

먼저, 교리에 대한 의사결심 조건표를 수집한다. 6대 

전장기능에 대한 많은 교범이 존재한다. 우선 본 논문에

서는 전투의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인 역습에 관한 예시

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이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채택이 되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교범 교리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모든 교범 교리에 관한 완벽한 수집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참모들의 인터뷰나 정책 결정에 의

해 공식적으로 수집한 의사결심 조건표를 우선적으로 구

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작이다. 다음은 역습에 대한 

의사결심 조건표를 통해 구현된 데이터모델링의 결과 화

면이다.

(그림 6) 데이터 모델링 결과 화면

(Figure 6) Result Display of Data Modeling

전투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의

는 실제적인 체계의 구축 단계에서 지휘관 참모들의 합

의로 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전투력은 병력과 화력이 서로 같은 정도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기동로가 확보 되었는지에 대

한 판단의 독립변수는 파손여부와 점령여부로 정하였다.

역습에 대한 결심조건을 지휘관과 참모가 판단을 내리

기 위해서는 그림 6에 표시된 4가지 조건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때 결과 G는 충족하는 경우, A는 미흡한 

결과이다. 각 4가지 조건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화면의 

해당 부위를 클릭함으로써 기계로부터 즉시적으로 결과

를 출력 받게 된다. 이전까지의 전장관리 체계에서는 이

러한 기능은 없었던 것이며, 단지 교리의 조건들이 어떻

게 되어야 하는가를 교범에서 발췌해, 지휘관 보고의 용

도로 메모 정도를 해 두었다. 즉 상급자 보고시 교범을 검

색하는 시간을 줄이는 의도에서 행해 온 것이다. 이렇듯 

지휘관이 가장 목말라하는 그 결심의 조건을 빠르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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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전장관리 체계의 지능화

를 위한 기초인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역습의 개별 조건들에 대한 하위 조건

들이다. 이중에서 기동로의 확보 여부는 기동로 테이블에

서 직접 읽어온 값이고, 나머지 즉 예비대, 저지대, 적화

력지원수단의 전투력은 부대인원 비율과 무기의 비율의 

동등한 비중의 합성 값으로 나타내 진 것이다. 이때 부대

비율은 병력 테이블에서 무기비율은 화력 테이블에서 가

져온 것이다.

     

(a)

(b)

(그림 7) (a) 역습 의사결심 조건의 각 조건의 하위 조건의 

테이블 (b)  조건 분석을 DB 연산 예시

(Figure 7) (a) Display of Sub-condition table of 
Each Condition in Decision-making 
Conditions of Counter-attack (b) 
Sample of DB Operation for Condition 
Analysis

이러한 전장관리체계가 새롭게 변해 각 상황 국면마다 

지휘관 참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결심 값을 신속히 알려

주는 것은 군의 전투력 발전과 인공지능 플랫폼[13]의 완

성에 획기적인 이벤트가 된다.

5. 의사결정 학습모형 적용

앞의 장까지의 내용이 실제 부대 환경에 적용되는 경

우에는 지휘관 참모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결심 값을 

용이하게 구하게 되므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지게 된다. 이전까지의 전장관리체계가 전

장 도시와 상황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부분에 특화된 것

이었다면, 본 논문의 내용이 실현된 체계는 데이터 모델

이 의사결심 조건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조화되었기 때

문에 지휘 참모 활동의 종착점인 지휘 결심의 인간 지휘

자 데이터가 쌓여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이

해를 돕는 차원에서 기계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지휘관 참모의 의사결심 활

동을 보조해 주는지에 대해, 역습 예시를 통해 고찰해 본

다. 신경망, 의사결정트리 등 많은 기계학습 기술 중에서 

결정트리 학습 모형을 제작해 보는 것으로 한다.

본 논문은 방안 제시가 목적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

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처럼 임의 국면 상황 11

가지 경우로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 단계에서 생성

된 것이 바로 기계를 학습하기에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

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만들어 내야만 인공지능의 심

화학습 및 기계학습 등을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

이다.

(그림 8) 임의의 11가지 상황들에 각각에 대한 의사결심 조건

들의 결과

(Figure 8) Result of Decision-making conditions for 

Random 11 cases

위의 시스템에서 임의 상황에 대해 출력된 11가지의 

케이스 각각에 대해 훈련시의 지휘관 참모는 자신의 경

험과 직관에 의해 각 경우에 대해 다음처럼 역습 가능과 

역습 불가능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인간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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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판단한 내용까지를 포함해 다음의 표 1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역습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예시. 그림8 내용의 

90도 축 변환 표시.

(Table 1) Sample of Training Data of Counter- 

Attack. Representation of 90-degree 

Axis Transformation of Figure 8's 

Contents.

Independent Var. Dependent

Enemy Reserve Way Block Attack

Amber Green Green Amber Yes

Amber Amber Green Green Yes

Amber Amber Amber Green No

Green Green Green Amber Yes

Amber Amber Amber Amber No

Green Amber Amber Green Yes

Amber Green Amber Amber No

Green Green Amber Amber Yes

Amber Green Green Green Yes

Amber Green Amber Green No

Green Green Green Green Yes

위의 표 1에서 적화력지원수단은 Enemy, 예비대전투

력은 Reserve, 기동로는 Way, 저지부대는 Block, 역습은 

Attack으로 표시한다. Amber는 미흡, Green 충족을 나타

낸다.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 트리 학습 모형을 만들면 다

음과 같다. 최상위 노드인 루트 노드를 먼저 선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각 Atrribute의 IG (Information Gain; 정보

이득)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IG-Enemy = 0.318697, IG-Reserve = 0.032765, 

IG-Way = 0.444771, IG-Block = 0.00343

정보 이득 (Information Gain)이 가장 큰 값은 Way 속

성이다. 단말노드의 데이터가 동일한 분류에 속할 때 까

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아래 그림 9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된다.

위의 결과는 단지 11개라고 하는 작은 양의 데이터에 

의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실제로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생산한 것을 통한 결과 도출보다는 방안의 제시가 

목적이므로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시뮬레이

션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휘관 참모가 이렇게 학습

(그림 9) 의사결정 트리 모형도

(Figure 9) Decision-making Tree Framework

된 기계를 통해 새롭게 맞닥트리게 된 국면에 대해 조언

을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표 1에 주어진 11가지에 대

해서는 자명하게 동일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Enemy가 Amber, Reserve가 Amber, Way가 Amber, 

Block이 Green 인 경우 (표 1에서 3번째 행)에 대해서 그

림x 의사결정 학습 모형도로 부터도 역습을 하지 않는 것

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얻게 된다. 한편 표 1에 없는 새로

운 Enemy가 Green, Reserve가 Amber, Way가 Green, Block

이 Amber 인 경우는 역습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트리 

모형도가 제공하게 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심 지원체계인 전장관리체계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축적 체계가 필요한데, 

하나의 방안인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처럼 보고 식별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되거나 실생활

에서 체감하고 있는 중인데 비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이후 인간 인지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 의사 결심 

판단을 구현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예제를 아직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도착을 원했던 회의실에 인간을 대

신해 에이전트가 오기는 했지만 판단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 주어야 할 임무인 예컨대, 가격 정책을 올릴 것인지 내

릴 것인지, 지휘관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예컨대, 역습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그러한 기계 인지를 달성할 좋은 도

메인 중의 하나가 국방 분야라고 전제한다. 벌어지지 말

아야만 하는 전투, 그러하도록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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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에 일단 발생하면 승리

를 반드시 이뤄 내야하는 것이 바로 전투이다. 따라서 평

상시 다른 민간 분야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특징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절체절명의 죽음을 각

오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

전 같은 상황을 가상하여 인간이 원하는 만큼의 실제 지

휘 통제 연습이 가능한 도메인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 판

단과 결심을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축적이 

현재의 체계의 변화 노력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군의 지휘 통제 현상과 현안을 고찰하

였고, 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기계참모의 조언이 

가능하게하기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 지휘통제 체계를 변경시킬 방안으로 의사결심 조건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방안에 대해 기계가 하는 의사결정의 한 예시로써 의사

결정 트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AI 상황 

판단 참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전장관리체계가 새롭

게 변해 각 상황 국면마다 지휘관 참모가 가장 필요로 하

는 결심 값을 신속히 알려주는 것은 군의 전투력 발전과 

인공지능 플랫폼의 완성에 획기적인 이벤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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